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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환이 들려주는 어린이 인권 이야기

어린이를,

어린이를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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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가요?

방정환 선생님과 함께 어린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나요

어린이들이 걱정된 방정환 선생님은 사람들에게 “어린이를 부탁합니다.”라는 말

을 유언으로 남기고 떠났대요. 이 책은 어린이들이 걱정돼 차마 세상을 떠나지 못하

는 방정환 선생님을 며칠 더 이 땅에 머물도록 하고 미래로 시간 여행을 떠나게 합

니다. 미래로 가서 어린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보고 나면 세상을 떠날 수 있

지 않겠냐는 저승사자의 제안이었지요. 방정환 선생님과 저승사자를 태운 마차는 

미래를 향해 떠납니다. 1951년, 1965년, 1970년 그리고 오늘날까지, 방정환 선생님

은 외로운 아이, 배고픈 아이, 아픈 아이를 만나고 옵니다. 선생님이 꿈꾸던 ‘어린이

가 행복한 세상’은 아니지만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 곁에 ‘그 시대의 방정환’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지요. 지금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행복한가요? 내가 행복하다고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행복하다고 미래에도 행복하

다는 보장도 없지요. 어린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려면 지금도, 미래에도 우리 모

두 노력해야 할 거예요.

선생님 도움말

어린이에게도 인권이 있어요. 어린이도 어른들과 똑같이 소중하게 존중받아야 하

지요. 사실 어린이의 권리는 어른들의 권리보다 먼저 보장받아야 해요. 아직 작고 어

려서 앞으로 무럭무럭 자라야 하고, 배워야 할 것도 많으니까 어린이를 먼저 보호해

야 하는 것이지요. 어린이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어른들은 어린이를 보호할 책임

과 의무가 있어요. 책 속에는 시대별로 어린이가 보호받지 못한 권리가 소개되어 있

어요. 지금은 방정환 선생님이 살았던 때보다는 어린이 인권이 훨씬 더 잘 보호되고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는 여전히 배고프고, 외롭고, 아픈 친구들이 있어

요. 어린이의 권리를 어린이가 잘 알고, 서로 존중하는 것이 어린이 인권을 계속해서 

지키는 일이 될 거예요.



기본 내용 
파악하기

기본 용어 이해하기

#요약하기, 개념 이해하기

‘인권’이란 무엇인가요? 

방정환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한 사람인가요?

방정환은 어린아이를 하나의 인격체

로 존중해 주지 않던 1920년대에 ‘어

린이’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 썼다. 미

래의 희망인 아이들을 부르는 말조차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고, 아이들

을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쓴 말이었다. 

방정환은 어린이를 위한 강연, 잡지 발

행, 박람회 개최 등 어린이 문화 운동

에 힘썼으며, 어린이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내용 
파악하기

 옛날 어린이들의 모습

#분석하기

1965년 정배는 왜 수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1988년 정미는 점심 도시락을 먹지 않아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왜 도시락을 먹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모든 어린이들이 돈 걱정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 교

육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책 

속에 나온 1960년대만 해도 학비가 

없어 공부를 못 하는 어린이도 많았어

요. 학교에 가기 싫은 날이 있다면, 학

교에 너무나 가고 싶었던 그때 어린이

들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한번 생

각해 보세요.



비판하기
어린이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 

#옳고 그름 판단하기, 대안 생각해 보기

1950년 상덕이의 형은 학도병으로 전쟁에 나갔습니다. 
아직 열여섯 살밖에 안 된 상덕이네 형은 
어떤 권리를 침해받고 있나요?

1970년 열세 살 영숙이는 평화시장에 있는 공장에서 옷 만드는 일을 합니다. 
영숙이가 행복해지려면 어떤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까요?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 어린

이와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

랄 수 있도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적인 기준이에요. 보호권,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등 어린이의 

기본 권리가 담겨 있어요.



상상 및 
적용하기

만약 방정환 선생님이 살아 있다면? 

#상상하기

방정환 선생님은 죽는 날까지 어린이가 걱정돼 “어린이를 부탁합니다.”라는 유언을 남겼어요.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만약 선생님이 살아 있었다면 전쟁 중 어린이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상상해서 써 보세요.

1950년 육이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군

대에 지원했습니다. 그중에는 나이 어

린 학생들도 많았어요. 군대에 갈 수 

없는 나이의 학생들은 나이를 속이기

도 했어요. 하지만 아동들은 전쟁으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